
Styrene, 동부한농 파업도 무위…
FOB Korea 7 10- 730달러로 18달러 하락 … PS 채산성 악화로

Styrene 가격은 9월6일 FOB Korea 톤당 710-730달러로 18달러 하락했다.

아시아 Styrene 시장은 중국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미국산 수입물량이 태평양을 건너고 있으며, PS의

채산성이 악화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PS의 채산성이 악화됨에 따라 가동률을 낮추고 있는 상태에서 10월 1-8일 국경일 연휴를 맞아

Styrene 구매를 줄이고 있어 아시아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시아 Styrene 시장은 동부한농화학의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동부가 2개 플랜트 가동을 중단

해 9월초까지는 강세를 이끌었으나 중국의 구매중단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동부는 2개의 Styrene 23만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는데, 파업으로 9월 2000톤씩 총 4000톤의 공급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부는 월 4000-6000톤을 Spot 시장에 공급해왔다.

아시아 Styrene 가격은 톤당 730달러가 일반적이나 타이완의 Formosa Petrochemcial은 10-11월 공급물량에

대해 FOB Mailiao 톤당 750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최대의 수요국가인 중국의 Styrene 가격은 ex-tank 기준 톤당 8000元으로 8월말 주에 비해

톤당 300달러 하락했다.

한편, 미국의 Styrene 가격은 FOB US Gulf 기준 파운드당 30.00-30.25센트로 톤당 평균 735달러를 형성하

며 2.5달러 상승했다.

미국시장은 아시아 수급타이트 영향을 받아 600달러대 후반으로 강세를 나타냈으나 아시아 시장이 하락세

로 돌아서자 다시 약세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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